
  

             263장 이 세상 험하고

1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 쓰면 큰 권능 얻겠네 

2 주님의 권능은 한 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3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4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후
렴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같이 희겠네 
아멘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1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 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2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3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 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4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피로 값 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9월 19일(수) 기도 담당 : 홍광진 집사

2018년 9월 18일(화)

이른아침예배
    인도 : 김명자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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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교 · 『속고 빼앗기고 쫓겨나는 삶에 숨은 축복』 · 이상학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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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세기 묵상 본문 및 설교 제목>

요 일 본 문 제 목

9월 18일(화) 창 26:13~33 속고 빼앗기고 쫓겨나는 삶에 숨은 축복

9월 19일(수) 창 27:1~29 분별하지 못하고 내린 축복은 유효한가?

9월 20일(목) 창 27:30~46 보이지 않는 축복을 손에 쥔 결과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18년 9월 18일 (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귀한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시니 감

사합니다. 들려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삶에 실천하여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

옵소서.

   택한 백성들의 삶을 세밀하게 섭리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부모님들을 기억하시

어, 부모님들의 인생 말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영육간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

소서. 저희 자녀들의 신앙, 직장, 결혼, 출산의 일들을 친히 주관하셔서, 자녀들의 인

생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게 하옵소서. 저희들 가정 

경제도 살펴주셔서, 꾸러 가는 일 없고 꾸어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풍요함을 허락하

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겪는 각양각색의 곤고함들로 부터도 자유함을 얻는 은혜

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청년 선교사 언더우드를 이 땅에 보내시어 저희 새문안교회를 세우신 하나

님! 131년의 유구한 역사동안 저희 새문안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이상학 담임목사님의 건강을 온전케 회복하셔서, 맡기

신 귀한 사역을 새롭게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그러하셨듯이 후반부로 접어

든 새성전의 건축현장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시어, 안전하고 거룩하고 위엄넘

치는 새성전으로 지어져가게 하옵소서. 영장리 추모관과 관계된 행정적인 난제들도 잘 

마무리 되어, 새문안의 장례사역이 속히 안착되게 하옵소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고 명하신 하나님! 복음에 빚진 자인 저희 교회

가 이방 각국에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여 기꺼이 그 빚 갚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파송

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행하시는 사역마다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보게 하옵소서. 

   굽이굽이 고난으로 점철된 이 민족 역사에 놀랍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의 미련함과 방자함이 정치, 경제, 교육, 문화의 전반에  부정적인 

상황들을 도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핵을 쥐고 오만한 모습으로 버티는 북한의 지도부

들의 간교함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 민족 6만여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가 

새롭게 깨어나 이 땅을 밝히는 등불 되게 하시며, 평화적 통일의 주체가 되게 하옵소

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